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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희 

그리고 남겨진 것은  

견디기 어려울 정도의 길고 긴 사이 
연극 

2.27(목)~3.1(토) 목금 7시 30분 / 토 3시 

쇼케이스 95분 

*아티스트 토크 3.1(토) 공연 후 

아티스트 토크는 두산아트센터 팟캐스트를 통해 들을 수 

있습니다 www.podbbang.com/ch/7508 

 

 

공연 소개  

남겨진 사람들과 헤매는 사람들. 먼저 온 미래를 감각하는 

사람들. 그것을 우두커니 서서 기다릴 수밖에 없는 사람들.  

 

희곡에 등장하는 ‘사이’나 ‘긴 사이’는 약속된 시간이자 

끝점이 있는 시간이다. 하지만 삶의 시간은 그러한 방식으로 

흐르지는 않고 미래가 먼저 오기도 하고 과거가 재생되기도 

하고 편집점도 없고 컷도 없고 끝의 도착을 알 수 없어서, 

그것이 참 무섭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그래서 견디기 

어려울 미래의 시간을 그려야 했다.  

 

 

Intro. 우주선이 된 극장, 혹은 극장이 된 우주선 

1장. 남겨진 사람들 

2장. 헤매는 사람들 

3장. 먼저 온 미래 

4장. 반복되는 과거 

5장. 보편적 인간 

6장. 뒤늦은 공포 

7장. 멸망, 그리고 지연되는 멸망 

 

 

 

 

 

 

 

 

 

 

 

 

 

 

 

창작노트 

이야기는 어떻게 만들어지고 극장은 어떻게 작동되는가. 

희곡은 생성되는 순간부터 배우의 목소리로 발화될 것을 

염두에 두고 쓰인 글.  소리 내어 읽을 때 살아나는 글.  

 

그렇다면 배우의 목소리만으로도 상상은 만들어질 수 

있을까. 상상만으로 거센 바람을, 물벼락을, 쓰레기비를, 

쓰레기눈을 만들어 보기.  

 

나의 거센 바람과 당신의 거센 바람은 분명히 다를 

것이므로, 내가 보는 풍경과 당신이 보는 풍경은 분명히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앉은 곳과 당신이 앉은 

곳에서, 각자 다른 채로 함께 있기.  

 

윤소희 (극작가 ∙ 연출가) 
 

연극 <식인간인식물> <신촌문예>  

도래하는 장면들: 생태드라마터지편<식인간인식물> <희곡-집> 외 

 

 

 

 

 

기획 두산아트센터 

작∙연출 윤소희 

출연 권서령 김솔빈 박수진 윤희지 하지성 

접근성매니저 박소희 

사운드디자인 채군 

무대디자인 김윤지 

조명디자인 고민주 

오퍼레이터 최예원 

프로덕션 무대감독 김성덕 

 



 

 

 

 

 

 

 

 

 

 

 

 

 

 

 

 

 

 

 

 

 

 

 

 

 

 

 

 

 

 

 

 

 

 

 

 

 

 

 

 

[두산아트랩 공연 2026 공모 안내] 

일정 2025.5.7~2025.6.4 

대상 40세 이하, 한국 국적 예술가,  

장르 제한 없음 

*자세한 내용은 추후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두산아트랩은 40세 이하 젊은 예술가들이  

새로운 작품을 실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두산은 젊은 예술가들의  

새로운 시도를 응원하고 지원합니다 


